
  여수MBC의 대표를 찾는 공모절차가 시작됐다. 노사공동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주면 대주주
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MBC가 구체제를 벗어난 이후 두 번째 맞는 지역사 사장 선임 절차다. 우리는 
이곳에서 현 시스템의 불완전성에 대해 굳이 열거해 지적하고 싶지 않다. 지역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불만이 
없을 수 없지만 서로의 요구와 현실 사이 간극을 인정해야 했던 노사 간의 고뇌를 기꺼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대표가 될 사장 후보자들에게 한마디 질문이나 요구조차 할 수 없는 절
차적 허점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종 2배수 후보가 낙점될 때까지 그들의 경영비전은 고사하
고 자세한 면면조차 확인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 허탈하고 서글프다. 여수MBC의 수장을 꿈꾸고 있는 당
사자들에게, 또 구성원들의 뜻을 대리할 위원과 본부의 임원진에게 공개적으로 우리의 요구와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MBC 지역사 사장’이 아닌 ‘여수MBC 사장’을 희망하는 대표자를 원한다. 회사 내부인이든 외부
인이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는 인사는 절대 거부한다. 이는 단순한 자존심의 발로가 아니다. 지역 지
상파의 방송 환경이 너무나 절박하고 각 지역MBC가 처한 여건들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건과 증상
이 다르다면 처방도 특별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수MBC 사정은 더더욱 그렇다. 어느 곳이든 괜찮다는 인사
에게 한가한 적응기를 주며 특별한 환경의 우리 일터를 맡길 수는 없다. 여수MBC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애정이 있는 사람만이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다.

  나아가 위기에 처한 회사를 본 궤도에 올려놓을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막연한 의지와 포
부를 넘어 확실한 경영 계획과 목표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경험과 연륜, 덕망을 내세우며 자리에 
앉아 적당히 임기만 마치는 사장들을 이미 숱하게 겪었다. 지금 우리는 회사를 살릴 경영자가 필요하다. 누
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을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대표’를 원한다.   

  여수MBC 대표로서 지녀야할 필수이자 최후의 덕목은 ‘지역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그 누가 경영자
가 되더라도 이제는 지역의 입장에 서야 한다. 재임 기간 내내 서울의 시각, 중앙의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
봐온 인사들에게 우리는 신물이 난다. 극심해 지는 수도권 집중의 상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을 대
변할 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투쟁은 지역방송 콘텐츠, 지역 문화의 부활을 통해 진행돼
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협의에 나설 수 있는 진정한 언론인’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다.
 
  회사 안팎의 여러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다시 한번 밝힌다. 안일한 생각과 자리를 탐하는 속된 
욕심이라면 즉각 거두기 바란다.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 이정표도 없이, 여전히 중앙의 관점으로 지역을 대
상화하면서, 그저 적당한 안식처를 찾는 인사들에게 전한다. 여수MBC는 당신들을 위한 회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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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라는 사람에게 여수MBC는 없다


